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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suggest the need to utilize ESG in the safety field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Metho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 strong serious accident prevention system, was 

review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erious accident 

data fr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main causes of accidents in the domestic chemical industry 

were derived.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a need to induce voluntary safety management by 

companies through ESG management along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aims to 

prevent corporate accident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accident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scale 

of damage and number of deaths in domestic accidents was greater than in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was interpreted to be that there are many accidents caused by human causes in the country. Conclus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voluntariness in corporate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encourage active safety management, the proportion of ‘ESG safety 

evaluation’ must be expanded. By using ESG as an indirect social sanction, we can expect companies to 

voluntarily and actively manage safety and expand safety investments in the safety field.

Keywords: ESG, ESG Safety Assessment,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fety Investment, 

Indirect Social Sanctions

요 약

연구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필요성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강력한 중대사고 예방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의 중대사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주요 사고원인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 대비 국내 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사

망자 수가 큰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

론: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SG 안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의 ESG를 활용하면 안전 분

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ESG, ESG 안전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투자, 사회 간접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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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배경

사회가 고차원 화 되어가면서 산업 시장의 기업들은 더 이상 영리 추구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 시장 경제 체

제에 따라 시장 경쟁을 펼치면서도 그 기업 존재의 근간이 되는 ‘사회’에 대한 마땅한 도리와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만 살아남

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Jeon, 202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언론을 통해 지탄받고 소비자들로부터

는 외면과 비난을 받으며 행정 정부에게는 제도적 규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러한 기업의 위험 예방 활동 혹은 사회적 책임 

준수 활동을 ‘비재무적 리스크관리’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관리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한데 모아 ESG라고 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가히 ‘ESG 경영의 시대’라 일컬을 수 있다(Yang, 2022). 일반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지자체 등 여기저기서 ESG 경영을 新 시대 기업가치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에서 ESG가 주목받는 이

유는 앞서 언급했던 비재무적 리스크관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20). 이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ESG 평가항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

임 준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ESG는 ‘사회 간접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ESG 평가대상에 포

함되는 항목/분야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출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

상계획서 SMS(Safety Management System) 제출제도,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제도 등 현재도 기

업의 사고 예방을 관리하는 제도들이 많지만(Jeon,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한 중대 산업 재해로 2022년부터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었다(Kang, 2021). 그러나 시행 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실질적 사고 예방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평이 많다(Jeonbuk Daily, 2023). 또한, 법률적 처벌

이라는 강제성 대비, 그에 따른 안전 환경의 개선은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도 존재한다(Kim, 2023). 안전 관점에서 궁

극적으로는 처벌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책임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ESG를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 중대사고 예방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간접적 제재로서 ESG 활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 관점에서, 현행 사고 

예방 관리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ESG 활용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

하기 위한 ESG 활용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적 한계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로 현재 ESG가 주목받는 이유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을 활용한 미

국과 한국의 중대 사고 비교 결과를 이용하여 ‘사고 예방 관점에서 ESG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서 확인한 ESG 활용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ESG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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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에 공포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사업 또

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

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Ministry of Legislation, 2023). 동법에서 지칭하는 중

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며, 그 중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

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의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Table 1과 같다(Ministry of Legislation, 2023).

Table 1.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d on business owner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등을 설치할 것

(3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업무절차의 마련과 절차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며

제 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5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호)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시 정해진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할 것

(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구조/피해방지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를 점검할 것

(9호)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2호) 제1호의 점검 결과 불이행 시, 인력배치나 예산 추가/편성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

(3호)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4호) 제3호의 점검 결과 불이행 시, 교육 이행 지시와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할 것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그 방법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

여 법리 해석 다툼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반발과 논의 그리고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던가 비례성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법률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도 많지만(Jung, 

2021), 무엇보다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목적의 변질’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처벌 여부는 사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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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사업장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한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

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 Ministries Jointly, 2022). 법률에서 명시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안전책임자를 선임

하고 전담 조직을 구축하며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금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보

니 안전관리 선임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모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KOSHA, 2021). 이렇게 되면 최초 법률의 

목적이었던 적극적인 안전투자/안전경영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되는 ‘목적의 변질’이 발

생할 수밖에 없다(KOSHA, 202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와 같은 논쟁 이슈들을 종합해볼 때, 처벌의 강제성에 집중하

기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선제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SG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앞 첫 글자들로 조합한 약어(줄임말)로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비재무적 리스크 항목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대분류하여(Cho, 2022) UN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 26000의 주요 항목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정리하여 UN에서 2004년부터 ESG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Kim, 2021), 요즘 들어 ESG가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2020년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영사인 Black-

Rock의 CEO 래리 핑크가 보낸 연례 서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BlackRock, 2022). 자산운영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ESG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기업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

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새로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으로까지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기업 변화의 모습으로부터 ESG의 순기능인 ‘사회 간접적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SG 항목에는 그동안 우

리 사회가 기업에 요구했던 ‘사회적 책임’ 요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Fig. 1과 같이 우리나라의 ESG 방향성이라 할 수 

Fig. 1. K-ESG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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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1).

이처럼 ESG 평가 요소들은 기업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항목들로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기 이전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ESG 공시 의무화를 하는 것보다 먼저 기업들이 ESG 리스크관리를 실천하

고 있는 것은, 좋은 평가 결과를 받아 홍보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높은 ‘기업 가치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Kim et al., 

2016).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 재고와 투자유치 등 자금확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기술 개발이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현실 가능하면서도 필수적

인 ESG 평가항목을 잘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와 건실한 기업이 공존하기 위한 도구이며, 우리는 이것을 효과적인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SG 활용의 필요성 

안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화학산업에서의 중대 산업 사고와 한국에서의 중대 산업 사고에 대한 사고 데이터를 비

교 분석했다. 분석에 앞서, 다양한 중대사고 중에서도 현재 국내 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나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에서의 시설 피해나 근로자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 오염이나 인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까지 피해 영향이 

확산 될 가능성이 큰 ‘화학산업 사고’를 본 연구의 우선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통계자료로 미국은 NTSIP 

(National Toxic Substance Incidents Program)의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Code 325 데이

터를, 한국은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것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비 한국은 Fig. 2와 같이 물적 원인 보다는 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 건수가 많고 그 때문에 Fig. 3와 

같이 피해 정도와 사망 만인율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적 

원인’에 대한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는 안전 문화를 실천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보상 역시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안전 분야에서 적극 ESG를 활용하는 것이다. ESG 평가항목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면 기업 자

발적으로 안전 경영을 목표로 삼아 안전 문화를 도입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지금

처럼 단순 예방 차원의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ESG 평가 결과를 상승시켜 기업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투

Fig. 2. Comparison of human and physical causes of accidents



KOSDI 831

Cheolhee Yoon et al. |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Using ESG to Prevent Accidents in the Chemical Industry

자 비용’으로써 그 효용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투자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자발적인 

안전 문화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작업자에게까지 사고 예방 실천 의지가 확대될 때 ‘인적 원인’에 대한 관리

/통제 효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Oh, 2022). 따라서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보완하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원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이 필요하다(KOSHA, 2021). 

Fig. 3. The death toll rate compared to the Ethylene Production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ESG 안전 평가항목 정비

현재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들의 안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의 발생 건수(산업 재해 건수, 산

업 재해 발생률, 산재 다발 사업장 지정 여부 등)를 위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Safety Journal, 2023). 이는 사후 관리

적 성향의 평가항목 구성으로, 기업으로 하여 사고 발생을 숨기고 부상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 역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산업 

재해를 더욱 음지화 하며 ‘사고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 예방 정도 혹은 안전 투자 정도를 정량적으로 점수화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ESG 안전 평가항목’을 구성하

는 정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SG 안전 평가지표의 개발

기업의 사고 예방과 안전 투자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현행 ESG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탄소 배출량, 물 발자국, 에너지 배출량 등 환경 피해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

가지표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ESG라고 하면 대부분 환경과 저탄소 발전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아직 ESG 안전 분야에서는 기업의 안전 예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산업 재해 발생 건수’만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은, 

‘선행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과 재해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법 제36조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ESG Social 부문 중, 산업안전 평가 요소로 포함하는 등의 ‘안전 평가지표’ 개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832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9, No. 4, December 2023

ESG에서 안전 평가에 대한 비중 강화

전체 ESG 평가 중에서 안전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화학산업의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와 사회적 손실 피해 등이 막대하다. 그래서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안전 관리가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ESG를 통한 안전 투자는 지금껏 기업 스스로만을 위한 내부적 비용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써 그 가치가 확장되게 되며 그 효용성을 높이게 해줄 것이다. 이는 결국 

안전 분야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ESG 활용이 갖게 되는 사회 기여 적 의의로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3호

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 등 법률 준수에 필요한 ‘안전 의무이행 입증자료’를 ESG 안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ESG 리스크만을 충실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법적 처벌에 대한 대비와 대응자료 

등도 함께 구축해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적극적인 ESG 관리를 통해 기업가치 상승과 처벌 대응까지 모두 가능해지

도록 효율적인 설계를 진행한다면 기업은 더욱 자발적으로 충실한 ESG 항목 관리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대 산업사고 예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한 ESG와의 융합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기업의 사고 안전은 비단 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선 연구 대상이 되었던 ‘화학산업 사고’의 경

우 더욱 그러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 보팔 사고를 통해 기업의 사고가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

힐 수 있음을 경험했고, 국내 대표사례로는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Young, 2012). 따라서 기업의 사고 예방 활동은 넓게 보았을 때, 환경(Envi-

ronmental) 피해 예방이자 지역사회(Social)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며 그러한 안전 경영/안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는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안전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지배구조와 자유로운 사내 문

화가 형성되어야만 하기에 이는 또한 공정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위한 기업의 책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ESG 체계의 구성처럼 E, S, G 중 어느 한 작은 분야에만 ‘안전’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E와 S와 G 모두를 통해 관리해야 하

는 ‘기업 안전’을 ESG의 대표 분야 중 하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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